
최근 설정된 '스카이워크 알파-X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는 단일 펀드로 2000억
원 가까이 쓸어 담았다. 요즘 사모펀드 시장에선 엄청난 흥행이다. 설정 전 단계에서 수
탁사를 구하지 못해 펀드 설정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다반사다. 설정 관문을 넘어도 판
매사 섭외가 쉽지 않다. 판매를 확보해도 자금 모으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전문사모 운
용사들은 '죽겠다'고 푸념한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냉랭하게 얼어붙은 사모펀드 시장은 플레이어 간 진검승부
의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이름값과 업력을 과시하며 자금을 끌어 모으던 시대는 끝났
다. 이름조차 생소한 소규모 운용사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쌓아온 특기로 무장한 채 실력
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

스카이워크자산운용이 한 예다. 2018년 설립된 신생급 운용사로 메자닌과 상장 직전 비
상장사 투자에 특화돼 있다. 스카이워크 알파-X 펀드 이전까진 총 운용규모가 1000억원
도 안 됐다. 하지만 딜 소싱에 있어 벤처캐피탈과 투자은행(IB) 사이에서 차근히 명성을 
쌓아온 결과 다수 기관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했다.

비슷하게 요즘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하우스들이 있다. 메자닌 한 우물만 파는 에이원자
산운용은 최근 판매사 사이에서 회자되는 일이 잦아졌다. 이미 알만한 사람은 아는 메자
닌 전문 하우스지만 라임 사태로 메자닌 펀드에 대한 인식이 흉흉해진 이후 새삼 재평가
되는 분위기다.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인 엑스포넨셜자산운용은 꾸준히 강점을 길러온 퀀트 전략으로 
주목 받고 있다. 자체 개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앞세워 일각에선 퀀트 운용의 일인
자라는 수식어까지 듣기 시작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운용 사기, 환매 연기 같은 부정적인 뉴스가 터지는 시국이다. 잇단 사
고로 전문사모 운용사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투자자 반응은 
싸늘하다. 내년이면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그만큼 영업 환경이 척박해졌
다.

하지만 '난세에 영웅 나고 불황에 거상 난다'고 했다. 평화로울 땐 존재감이 미미하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진가를 드러내 게 영웅이다. 사모펀드 시장이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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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내는 사모펀드 '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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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그간 크게 조명 받지 못했던 숨은 고수들이 어둠을 배경 삼아 빛을 발하고 있다.

사모펀드 시장의 옥석 가리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흉흉한 와중에 간간이 '어디가 잘 한다
더라' 하는 소식이 가뭄의 단비처럼 들려온다. 혹한기에도 굴하지 않고 소임을 다하는 운
용사들이 진정한 시장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원칙에 충실하고 자기 색깔을 지키면서도 깐깐해진 투자자 요구에 부응하는 운용사들이 
살아남아 재편된 사모펀드 시장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옥'(玉)들이 가득해지면 사
모펀드 생태계는 정상화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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